
◆과정(야간및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중급과정(3개월) 

작작법법반반((11년년))

신행과정(1년)

특수작법(1년)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요요잡잡바바라라,, 천천수수바바라라,, 도도량량게게,, 다다게게작작법법((나나비비춤춤))등등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제77기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4월 14일까지

◆개강일시 : 2011년 4월 15일 매주금요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본원은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수료증을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지도와편의를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여법하게불교의전통의식을봉행할수있도록지도합니다.

※전화·서신문의하시면안내서를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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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믿음과닦음

내가 약산 노사를 뵈었을 때 노사가 말했다.
“‘나(我)’를 찾는 자가 있으면 입을 봉해 버릴 뿐
이다.”라고. 노승 또한 말하리라. “그 입 다물
라!”‘나(我)’를 취하는 것이 더러움이고, ‘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청정이다. 마치 사냥개처럼 그
저 물건을 잡아 쥐고는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불법(佛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천 명

이고 만 명이고 모두 부처를 구하려는 패거리들
일뿐 단 하나의 도인은 찾을 수 없구나. 만일 공
왕(空王)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음 병[心病]을 가
르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
아직 세계가 없을 때 이 성품은 있었다. 세계가

무너져도 이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나를
상견한 후부터 그대들은 다시는 다른 사람이 아
니다. 다만 한낱‘주인공’이다. 이것을 다시 어찌
밖을 향하여 구할 것인가. 그러한 즉 머리를 돌리
고 얼굴을 바꾸지 마라. 즉시 잃어버리느니라.

老僧見藥山和尙道 有人問著 但敎合取 老僧亦
道合取狗口 取我是垢 겘取我是淨 一似獵狗相似
專欲得物喫 佛法向什졟處著 一千人萬人盡是覓
佛漢子 覓一箇道人無 若與空王爲弟子 莫敎心病
最難醫 未有世界早有此性 世界壞時此性겘壞 從
一見老僧後 更겘是別人 只是箇主人公 者箇更向
外覓作졟 與졟時莫轉頭換面 失슋也

약산 노사는“‘나(我)’를 찾는 자가 있으면 입
을 봉해 버릴 뿐이다”라고 말했고, 조주 스님도
무엇이 나인가 묻는 자에게“그 입 다물라!”하면
서‘나(我)’를 찾는 자를 호되고 나무랬다. 나는

없다. 무아(無我)이다. 어디에 나가 있는가.
빈 허공 중에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은 불을 만

들고 불은 원소를 만들어 대지를 만든다. 대지가
있으면수분을흡수하여물을저장하니, 이렇게해
서 공 가운데서 풍화지수(風火地水) 사대(四大)가
생겨났다. 사대는 다시 몸을 만들고 몸은 마음을
만들었으니, 비어있음에서 허망하게 일어난 것이
몸과 마음이다. 마음은 다시 각종 이념과 뜻과 허
깨비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니 주인공이라 하여도
임시로이름붙인것일뿐존재하지않는것이다.
우주만물이 빈 가운데 허망하게 일어난 것인데

무엇인들 진실할 것이며 영원할 것인가. 거기에
무슨‘나’가 있고‘너’가 있겠는가. 모두 허망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만 있을 뿐이다. 나가 있다
는 생각이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을 일
으킨다. 만약 나가 없다는 것을 알면 마음은 원래
깨끗하다는 것을 즉시 알 것이다. 그러므로 나가
없는 것을 알면 청정이고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다.
각종 시기ㆍ질투ㆍ미움ㆍ욕심ㆍ분노ㆍ분별ㆍ

집착ㆍ아만 등은 모두‘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심병(心病)이다. 이 병에 걸리면
치료되기 어렵다. 이 병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공
왕[空王:부처님]의 후손답게 고요함으로 나아가
라. 오직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라. 마음이 만
약, 대자연이 고요히 침묵하는 것과 같이 고요하
다면 일체 구하는 마음이 끊어질 것이다.
부처와 불법은 내 속에 있다. 밖에서 부처를 구

하고 불법을 구하면 미래가 끝나가도 절대 참 부
처와 참 불법을 만나지 못한다. 이미 이렇게 생각
하고 보고 듣는 이놈이 우주의 주인공이요, 부처
인데 다시 어디에서 또 찾을 것인가. 예나 지금이
나 부처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스스로 부처인
줄 알고 바로 불도를 실천하는 도인은 매우 드물
다했으니 이 말을 깊이 되새겨보아야 한다. 이것
은 마치 부처가 다시 부처를 찾는 것과 같고, 소
를 타고 소를 찾는 것과 같으며, 손에 떡을 쥐고
먹을 것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속에있는참성품[本性]은우주가생기기이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무너지고 세계가 멸망해도
무너지지않고변함없이그대로있다. 독자들은적
어도 옛 진인(眞人)들의 말을 믿는다면 지금 이후
로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공이요, 위대
한 부처이지 다른 것이 아닌 줄 즉시 알고 바로 부
처의 행을 행하라. 역대 조사가 입이 닳도록 이것
을 말했지만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적어서
깨달은 사람이 적은 것이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자와 다르게 말한 경론은 모두 불조(佛祖)의 뜻과
다른 것이니, 달리 달콤한 어떤 유혹에 끄달려 자
신의 참 모습을 바꾸지 말라. 그러한 즉 바로 자기
자신을잃어버리고만다. 

밖에서 부처 구하지 말고

스스로 부처임을 바로 알라

조동오위(曹洞五位)는 조동종파에서 만들어지고
전승된 오위(五位)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조동오위
는 조동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의(敎義) 가
운데 하나로서 수행인이 닦아가는 수행의 위상을
정(正)과 편(偏)을 가지고 다섯 측면으로 나타낸 것
이다. 그래서 달리 정편오위(正偏五位) 혹은 편정오
위(偏正五位)라고도 한다.
이 편정오위의 내용은 현상과 본체, 그리고 현상과

본체의 자기와의 관계 등이 상징적으로 서술돼 있다.
따라서 이 오위의 상징적인 뜻을 이용해 수행자들의
안목으로 삼으려는 것이 동산의〈오위현결〉1편이었
다. 〈오위현결〉은 214자(字)의 단편이지만 그것이 포
함하고 있는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제문제를 나타내
고 있으므로 이후
에 오위연구의 성
행은 대단히 활발
했다. 심지어 임
제종파에서까지
도유행했다.
동산을 이은 조

산본적(曹山本寂)은〈오위군신지결(五位君臣旨訣)〉
1편ㆍ〈오상게(五相偈)〉5수ㆍ〈정편오위지결(正偏五
位旨訣)〉1편ㆍ〈해석동산오위현결(解釋洞山五位顯
訣)〉1편ㆍ〈축위송병별간(逐位頌幷別揀)〉1편 등을
저술해 동산대사의 오위에 관한 주석을 대성시켰다.
이후 송대에는 안국(安國)의〈오위보협론(五位寶筐
걩)〉1편ㆍ명대 말기에는 영각원현(永覺元賢)의〈동
상고철(洞上古轍)〉2권 등이 저술돼 오위사상에 대
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겸중도
(兼中到)를 중심으로 하는 주장과 정중래(正中걐)를
중심으로하는주장의논의등이제기되는등오위의
전승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 명대의 영각원
현은〈동상고철〉을 저술해 종래의 오위에 관한 평
(評)과 소(疏)의 오류를 바탕으로 그 올바른 뜻을 천
명하기위해노력한삶가운데한사람이었다.
한편 오위에 관한 저술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

대 회연선사(晦然禪師, 一然 : 1206~1289)의〈중편
조동오위〉3권 이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연의〈중편조동오위〉는 당시까지 유행하
던 조동종의 오위사상을 집대성한 것이다.
회연이〈중편조동오위〉를 편찬한 이유에 대해서

는 그 서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 내용을 간
추려 보면 첫째는 동산양개 시대에 큰 흐름을 이루
던 가르침이 많은 세월이 흘러 자못 어지러워지고
그 가르침이 끊일 위기에 처해 사람들이 미혹하니
진실로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까닭이었다
고 말하고 있다. 둘째는 처음 조산본적이 갖가지로
주석을 붙이고, 그의 제자인 조산혜하(曹山慧霞)가
그것을 편집했으며, 다시 그 제자인 광휘(光輝)가
다시 그것에 해석을 가하여 세상에 유통시켰다. 그
러나 그 말이 난삽하고 쉽지 않아서 보법선사(普法
禪師) 노겸(老謙)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송본을
얻어 중간(重刊)하고, 다시 거기에다 조동의 유문
(遺文)과 소산(疎山)ㆍ말산(末山)의 어결(語訣)을

합해 하편(下篇)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오류가 많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조계의 소융화상(小融和尙)을 만나서 뜻이 같음을
알고 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시 회연은 다시 노겸본을

검열해 거기에 배열상의 변경을 가하고 생략할 것은
생략하면서 새로이 후세의 오위설을 가미하게 됐다.
이와 같이〈중편조동오위〉는 노겸과 회연의 손에 의
해서 거의 그 편제가 완성됐다. 이 가운데 회연이 주
장하고자 했던 점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그 하
나는 오위의 각 명칭 가운데 정중래중심설의 주장인
제4위의 명칭이 겸중지(兼中至)인 경우와 겸중도중
심설인 제4위의 명칭이 편중지(偏中至)인 경우에 대

한 회연의 입장
이다. 또 하나는
〈축위송 (逐位
頌)〉의 작자문제
로서 동산양개의
작이라는 것과
조산본적의 작이

라는 것에 대한 회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연은
〈축위송〉의 작자를 조산본적으로 확립하고, 오위의
제4위의 용어를 편중지로 확정했다. 회연이〈중편조
동오위〉를 통해서 두 가지의 입장을 주장해 조동오
위 본래의 입장에 충실했다는 점이야말로 오위사상
의 전승에 공헌한 점이다. 회연이 편찬한〈중편조동
오위〉3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연, 〈중편조동오위서〉(1260년)
혜하, 〈중집동산편정오위조산간어병서〉
광휘, 〈동산오위현결병선조산간출어요서〉〈권상〉
혜하 간,광휘 석, 회연 보, 〈동산오위현결〉〈부육차〉
〈권중〉
굉지정각, 〈천동사차송〉
조산본적ㆍ혜하백미, 〈선조산본적선사축위송병주
별간〉
분양선소, 〈분양오위답문병송〉
자명초원, 〈자명화상송〉
부용도해, 〈대양해오위답문〉
도오원지, 〈도오진오위답문〉
칙지, 〈칙지선사오위송〉
굉지정각, 〈천동각오위송〉
대혜종고, 〈묘희시중〉
원진, 〈원진장로간오위〉
안국화상ㆍ서은자연, 〈오위보협론〉〈권하〉
보법노겸, 〈동산삼구 부백장삼구〉
동산양개, 〈보경삼매현의〉
분양선소, 〈분양광지가〉
심문분, 〈심문분조동종파송〉
한한거사 조강문, 〈한한거사
조동찬〉
조산본적, 〈조산삼종타ㆍ사
종이류〉

佛法이어디를향해가고있는가?

석우스님의
조주록선해〈58〉

김호귀동국대선학과외래교수

선어록해제 한국선과선어록9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38

조동종의 기본 교의 담아

고려때 유행하던 조동종 오위사상 집대성

현상·본체·나(我)의 관계 상징적으로 서술

무불선원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⑥

온갖 것 참으로 있음 아니요 참마음 오직 홀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참마음으로 실체가
없어서 인연 따라 온갖 것 지어내나니 지어진 모든 것에 집착 없으면 부처님 그대로 현전
하리라
* 한글은 판본체(한글고체)이고 한자는 고예(古괐)인 고구려 광개토대왕비 글씨체이다.

이 작품은 국한 혼용작품으로 작가가 2003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한국서예 청년작가
1988-2003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다.

집착 없으면 그대로 부처

대행 선사 법어

實: 열매 실
體: 몸 체
因: 인할 인
緣: 인연 연

執: 잡을 집
着: 붙을 착
現: 나타날 현
前: 앞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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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가·동아미술상수상


